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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文化)는 문화(雯火)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이제는 ‘문화경영의 시대’다. 산업화 초기에는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양의 경영시대였다. 
그러나 이내 질의 경영시대로 진입해야 했다. 품질에 더해 디자인도 중요해졌다. ‘창조경영’과 
‘천재경영’이 화두가 됐다. 이제 베끼기만 해서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대변한 것이
다. 하지만  창조는 성실한 노력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래서 에디슨도 “발명은 99%의 
땀과 1%의 영감”이라고 했다. 1%를 겨냥해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한 사
람의 천재가 절실하다. 하지만 역사상 수많은 천재는 죽은 후에야 증명됐다.  겉으로 드러나는 
천재(?)와 영웅CEO(?)가 열매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월가 스타일이 도마 위에 놓였다. 노벨경제
학상을 수상하면서 떼돈을 긁어대던 금융공학자들도 졸지에 파산했다. 애초에 그런 영웅과 천
재는 없었던 것이다. 세계최고권위의 노벨상위원회도 결국 속은 꼴이 됐다. 현실적으로는 열 사
람을 먹여 살리는 범재(凡才)들을 지원하는 게 허황되지 않은 일이다. 그런 범재가 천만 명이 되
면 남북통일이 무섭지 않다.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는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됐
다. 그는 학사출신으로 너무나 평범한 샐러리맨 연구원이지 않았는가. 
 ‘창조나 천재’보다 더 세심하게 고객의 마음을 살피는 게 현명하다. 그것이 ‘문화경영’의 요체
라고 할 수 있다. 구매욕을 자극시키고 싶다면 의당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조직 구성
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얻고 싶은 CEO라면 우선 그들 마음을 읽어야 한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을 먼저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정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회교도 아랍의 바이어와 친분을 쌓으려면 삼겹살집은 피해야 한다. 그들은 술과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학자 클로테르 라파이유 박사의 지적처럼 일본인들은 공
간의 효율성과 품질을 가장 중요시 한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의 인구는 약1억3천만 명으로 미국영토의 4%에 지나지 않은 공간에 미국의 33%에 이르는 인구
가 산다. 한편 미국인은 완벽함에 빨리 실증을 낸다. 미국인은 3년마다 새 자동차를 원하고 5년
마다 새 텔레비전을 구입하려 한다. 미국인들에게는 ‘완벽한’ 자동차가 쓸모없다. 새 차로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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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려면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그 문화에 맞아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文化)는 문화(雯火)다. 구름 문(雯)이며 불 화(火)다. 인류의 
문화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불의 사용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스 신화
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을 창조하라고 했다. 그는 흙을 물로 반죽해서 신의 형상으
로 인간을 만들었다. 기독교의 성경과 일맥상통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직립자세를 주
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태양과 구름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는 또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여 다른 동물을 정복했다. 또 도구를 사용하여 
경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된다. 제우스는 
그를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 먹혀 고통을 겪어
야만 했다. 그는 신이기에 다시 살아난다. 문화는 그래서 하늘과 구름, 물과 불로 비벼진 인류 역
사의 DNA라고 할 수 있다. 홍수, 경작, 가공할 핵무기, 인공위성. 그것은 오늘의 하늘과 물과 불
의 모습이 아닌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1일
(금)

9월 4일
(월)

9월 5일
(화)

9월 6일
(수)

9월 7일
(목)

미 달 러 (USD) 1322.30 1319.20 1319.30 1324.30 1332.60

일 본 엔 (JPY) 908.64 902.94 900.45 897.86 902.63

영 국 파 운 드 (GBP) 1675.68 1660.74 1666.08 1664.65 1665.55

캐 나 다 달 러 (CAD) 978.65 970.25 970.57 970.97 977.09

홍 콩 달 러 (HKD) 168.60 168.14 168.39 168.89 169.92

중 국 원 (CNH) 181.35 181.77 181.37 181.65 182.04

유 로 화 (EUR) 1433.77 1421.64 1424.25 1420.44 1429.08

호 주 달 러 (AUD) 857.45 851.02 852.63 844.70 850.60

싱 가 폴 달 러 (SGD) 978.50 974.05 973.65 973.00 977.0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98 283.85 283.42 284.03 285.11


